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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대상자

9,000명 

50명
이상 

글로벌 전문가
심층 인터뷰

89개 
국가

1,761명 
글로벌 기업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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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인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딜레마를 다루었습니다.

통제 or 자율? 

자동화 or 증강?

안정성 or 민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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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화가 가속화되며

딜레마가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1 Deloitte Insights. From tensions to tipping points: Choosing the human advantage. 2026.  

기업 임원1 

10명 중 7명
향후 3년간 자사의 최우선 경쟁

전략은? 

신속함 & 민첩성

기업들은 이제 딜레마 요소간

균형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전환을 실행해야 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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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경로를 나타내는 ‘S 곡선’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S 곡선: 점진적 상향과 급격한 가속화
후 평탄화

새로운 S 곡선: AI와 인력 전환에 따른 급격한
상향 후 기존 곡선보다 이른 평탄화

현재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 변화 감지
• 신속한 실험
• 지속적 적응 

성장

결정
시점

시간

고성과기업들의경로 기존접근법



6Copyright © 2026 Deloitte Consulting LLC.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6 Deloitte Consulting LLC. All rights reserved. 

인간 중심 방식

기계/기술 중심 방식

인간의 의도 부재 시
인적 성과

단순히 기술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만의 강점을 살려야
‘S 곡선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경쟁 우위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응력, 창의성, 판단력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창출합니다.

AI는 인간 고유의 강점을 증폭시킬 수는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x 기계 융합이 만드는 차별성은? 

인간의 의도와 전문 역량이 AI와 결합할 때 증폭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판단력에 기계의 속도와 처리 능력을 결합하면,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간 X 기계 융합이 만드는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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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AI 이니셔티브 지출에서

기술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AI  이니셔티브 
지출에서 인적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1

7%

하지만 현재 대부분 기업은 기술 중심 투자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1 Deloitte Insights, “Tech Trends 2026”, 2026. 

https://www.deloitte.com/us/en/insights/topics/technology-management/tech-trends.html


AI 투자 시 인적 요소를 고려해야 차별화된 투자수익(ROI)을 얻을 수 있습니다.

C레벨 임원 대상 서베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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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1 시

기술 중심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투자수익을 실현할 확률이

1.6배 낮습니다 

인간 중심 방식을
선택한 기업에 비해 

1 Deloitte Insights, “From tensions to tipping points: Choosing the human advantage”, 2026  

인적 투자를 우선시해야만
성장 곡선에서 이탈하는 기업과 완전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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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x 기계 협업 설계

일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라

허위정보 보안

AI 시대의 데이터 신뢰 위기

AI 시대의 인간 의사결정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AI와 문화적 부채

문화를 방치하면 AI 전환은 실패한다

민첩한 조율

역량과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라

전통적 조직 기능의 혁신 

HR·재무·IT, 이제는 사일로를 허물어야
한다

변화에 강한 조직 만들기 

‘변화 관리’에서 ‘변화 체질’로

에필로그: 울림이 있는 결정들

기업의 선택이 사회를 형성한다

2026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전환의 순간 ,  인간 중심 경쟁력의 재발견  

인 간  +  기 계  협 업  

→ 인간 x 기계융합

비 용 효 율 성

→ 가치창출

고 정 계 획  

→ 동적조율

AI가 인프라가 된 지금,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간 × 기계 협업 설계
일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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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 기계 협업 설계

AI로 가치를 창출하려면 조직이 비즈니스 및 인적
결과를 목표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과 같은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하드와이어링’(hardwiring) 
요소뿐 아니라, 리더십·문화·협업 방식과 같은
비공식적 ‘소프트와이어링’(softwiring) 요소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기계 협업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66%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6% 
만이

인간×기계 협업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1 Deloitte Insights, “Getting human and machine relationships righ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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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협업 설계의 필요성

AI 투자 시 기술 중심 방식을 선택59%

B인간 x 기계 협업을 설계하는 데 능숙하다고 응답114%
만이

하지만

인간 x 기계 협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81%

B인간 x 기계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응답223%

만이

하지만

인간-AI 상호작용의 의도적
설계를 우선시하는 조직은

• 기대보다 높은 AI ROI를 거둘
확률이 2배 높음

•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일을
제공할 확률이 2배 높음

• 강력한 재무 결과를 얻을
확률이 2.5배 높음3

1 Sue Cantrell and David Mallon, “Scaling 
your human edge”, 2026

2 Deloitte Human Capital Trends, 2024 3 2026 Deloitte Human Capital Trend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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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조직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AI를
서둘러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도시가 낡은 기반 위에
새로운 인프라를 억지로 얹어야 하는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처음부터 AI에 맞춰 일과 역할, 
업무 흐름과 상호관계를

재설계하지 않고 있습니다1

전체 응답자 중

84%

1 Deloitte, “2026 State of AI in Enterpris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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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MetLife)는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감정적 불만을 보다 공감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실시간 AI 코칭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는

13% 상승했고, 통화 시간은 단축되었으며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감소했다. 최근 도입된

‘Thrive Resets’ 기능은 AI가 직원의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개인화된 회복

휴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인간-AI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원 복지와 고객 서비스의 기준을 높이려는 메트라이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인간 x 기계 융합의 잠재력을
증강하기 위한 설계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단편적인 AI 도입에서 벗어나 호기심을

장려하는 문화, 협력적 학습, 체계적인 교육, 명확한 가드레일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수개월 만에 주간 AI 사용률은 36%에서 71%로

두 배 증가했고, 복잡한 업무에서의 AI 활용은 10%에서 45%로 네 배 확대됐다. 

가드레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고 협력적 학습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신뢰, 의도적 설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빠르고 확장 가능한 AI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시적 차원의 설계 미시적 차원의 설계

하드와이어링 소프트와이어링 하드와이어링 소프트와이어링



허위정보 보안

AI 시대의 데이터 신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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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가 조작인가: 
AI가인간과일의경계를흐리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사람과 일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와 왜곡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력 데이터의 신뢰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인식61%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5% 
만이

인간과 일에 대한 정보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1 Deloitte Insights ,”Fact or fabrication? AI is blurring the line when it comes to people and work”,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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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데이터 보안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충분한 데이터
신뢰를 쌓고 있다고 응답430%

만이

AI가 조직의 데이터세트에
허위정보를 직접적으로 추가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5

48%
만이

조직의 성공에 데이터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188%

B채용 후보자의 스킬과 역량 관련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응답2

개인 프로필 윤색에 AI를 자주 활용한다고
응답3

하지만

3명 중
1명 이상

95%

1 – 5 Deloitte Human Capital Trends, 20241  – 5  Deloitte Insights ,”Fact or fabrication? AI is blurring the line when it comes to 
people and work”, 2026  

근로자

임원 중

임원 중

임원 중

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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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약화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고
검증된 출처에서 생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는 신뢰와 데이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체성 약화

행위와 그 행위를 수행한 주체 사이의 명확한
연결 고리가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 판단력 약화

AI 의존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비판적
사고 역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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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Autodesk)는 AI 투명성 카드(AI transparency cards)를 도입했다.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영양성분표에서 착안한 이 카드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표시된다.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보안 체계

데이터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killsFuture Singapore)는

인력의 기술 및 자격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skillsfuture logo

판단의 과제: 
무엇이 진짜인지

근로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https://www.skillsfuture.gov.sg/home


AI 시대의 의사결정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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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의사결정

AI는 의사결정 방식을 재편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직은 인간의 주체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의사결정의 품질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64%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5% 
만이

AI가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환경에서, 조직은
인간의 주체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 Deloitte Insights, “AI and the future of human decision making”,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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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도움을 받는 의사결정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거버넌스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의사결정 성숙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사결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응답2

57%

하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주 AI를
활용한다고 응답1

임원 중

60%
직원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그 결과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3

42%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응답452%

1 Deloitte Insights, “AI and the future of human decision making”, 2026

2 Deloitte Insight2Action, “Decision intelligence: The time is now,” 2023

3 Deloitte Insights, “Fact or Fabrication”, 2026

4 2026 Deloitte Human Capital Trend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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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리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며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쏟아지는 선택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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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시스템즈(BAE Systems)는 현장 리더들의 판단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리더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다루며 빠른

의사결정을 연습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후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반복 학습은

업무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의 엄밀성을 높여 더 나은 협업과 빠르고 확신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 + 기계를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리버티 뮤추얼 보험(Liberty Mutual Insurance)은

보험 손해사정 담당자가 AI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필요 시 AI의

제안을 무시하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의사결정을 하나의 체계적 역량으로 고도화

인간과 AI를 의사결정 주체로 함께 고도화

의사결정 관계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



AI와 문화적 부채
문화를 방치하면 AI 전환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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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문화적 부채
기술 변화의 시기에 조직 문화가
후순위로 밀리면 ‘문화적
부채’(cultural debt)가 축적됩니다. 

AI로부터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인간의 강점, 신뢰를 균형 있게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조직 문화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와 부담이
누적되는 문화적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57%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5% 
만이

AI가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1 Deloitte Insights, “Dealing with AI’s cultural deb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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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가 AI 전환을 가로막는 숨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

42%

AI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1

전체 응답자 중

65%

AI 영향에 맞춰 조직문화를 대폭 재편해야
한다고 응답2

리더, 관리자, 
근로자 중

80%
동료들이 실제보다 더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3

1 Deloitte Insights, “Dealing with AI’s cultural debt”, 2026

2 Deloitte Insights, “Dealing with AI’s cultural debt”, 2026  

3 Deloitte Insights, “Dealing with AI’s cultural deb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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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과 리더 간 열린 대화를 활성화

조직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실행 과제

근로자와조직간관계는역동적으로

변화함과동시에긴장감이항시

존재했습니다. 이제 AI 시대를맞아일자리

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더해지면서

또다시불가피한변화가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조직문화형성

방향을의도적으로선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AI가 업무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정보 공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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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채를 문화 자산으로 승화

월마트(Walmart)는 AI를 ‘사람이 주도하고 기술이
강화하는’(people-led, tech-powered) 방식으로 활용한다. 
AI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증폭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목적과
가치에 기반한 방향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도
조직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리더는 현재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며, 조직의 문화적
강점을 경쟁우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변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DBS 은행(DBS Bank)은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혁신하거나
조직의 전환에 기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인정과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전환 기간’(Transformation Days)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재교육 시간을 보장하며, 디지털 성과 지표를 보상 체계와
연계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록적인 수익과 보너스 지급으로 이어졌다.

워크휴먼(Workhuman)은 HR 팀이 플랫폼을
통해 질문과 프롬프트를 제출하면 조직 문화의
동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휴먼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한다.

AI를 활용해 건강한
조직 문화 촉진

업무 흐름 속에서
신뢰와인간적 연결 

강화

기반 구축



민첩한 조율
역량과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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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한 조율
인적 역량과 AI 자원의 개발 가속화

AI를 활용하면 의도하는 바를 빠르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를 진정한
경쟁우위로 전환하려면 인적 역량(capability)과
AI 자원(capacity)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량과 자원의 조율 필요성을
인식88%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7% 
만이

인적 역량과 AI 자원을 빠르게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Deloitte Insights, “The orchestration advantag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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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자원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율 능력이 뛰어난 조직은 평균적 조직에 비해 뛰어난 재무 성과를
달성할 확률이 2배 높다1 2배

B향후 3년간 자사의 주요 경쟁우위가 속도와
민첩성에서 나올 것이라고 응답

인력 규모와 구성을 계획할 때 인간과 AI의 협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3

임원 중

51%

임원 중

67% 반면 B
규모가 향후 자사의
경쟁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2

임원 중

28%
만이

1 Deloitte Insights, “The orchestration advantage”, 2026 

2 Deloitte Insights, “The orchestration advantage”, 2026 

3 Deloitte Insights, “The orchestration advantag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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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성과 창출을 위해 인재와 기술, 

AI를 미션 중심으로 유연하게 조율하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필요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결합하며, 

다시 재구성하는 동적 조율(dynamic 

orchestratio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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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Levi Strauss)는 고객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인간-AI 협업 중심의 다기능 팀을 신속하게 구성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매출이 15% 
증가했다. 이 회사는 기존의 인간 +  AI 협업 모델에서 인간 × AI 융합 모델로 전환했다.
  

인적 역량과 AI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려면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월마트(Walmart)는 다기능 C-레벨 리더들로 구성된 통합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인간 근로자, 디지털 근로자(AI), 계약 근로자가

함께 작동하는 업무 체계를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구축했다.

역량과 자원의 파악 및
창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적절한 시점에

위임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play) 방식의 모듈형

구조 구축

AI를 활용해 역량과 자원의
조율 지원



전통적 조직 기능의 혁신
HR·재무·IT, 이제는 사일로를 허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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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조직 기능의 혁신

전통적 조직 기능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들은 다기능 팀과 기술,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조직 내 사일로를 해소해야 합니다.

조직 내 전통적 사일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66%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7% 
만이

귀사의 조직 기능은 현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가치 창출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시점인가?

1 Deloitte Insights, “Have organizational functions outlived their functio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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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해 조직 내 기능과 역할을 의도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

58%

향후 향후 3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GBS)의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1 전체 응답자 중

50%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기능의
역량과 역할을 모두 재설계해야 한다고 응답 2 

전체 응답자 중

50%

1 Deloitte, “2025 Deloitte’s global business services (GBS) survey,” 2025

2 Deloitte Insights, “Have organizational functions outlived their function?”, 2026  

3 Deloitte Insights, “Have organizational functions outlived their function?”, 2026  

조직 구조와 같은 내부 제약이 전통적인 기능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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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비용을 통제하면서도 가치 창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간 사일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이고 정렬되지 않은 운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AI, 자동화, 통합 데이터의 발전으로 다기능
협업이 한층 용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레거시 조직 구조는 오히려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유연하고 협업 중심적인 팀 구조를 구축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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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립(Workleap)은 HR과 IT를 결합해 글로벌 온보딩 프로세스를 재설계했으며, 
기술 기반의 매끄러운 지원을 통해 원격 근무 직원의 적응 경험을 개선했다.

  

조직 기능의 재구상: 

‘운영’(run)과 ‘성장’(grow)의 분리

모더나(Moderna)는 최고 인재 및 디지털 책임자(Chief People & 
Digital Officer) 체제 아래 HR과 IT 조직을 통합하고 3,000개
이상의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지원 업무와 성과 관리를
간소화했다.

비즈니스 운영과 성장을
담당하는 역할과 역량을

분리 

조직이 감내할 수 있는
복잡성 수준에 맞춰 전환의

범위와 규모를 적정화

기능 전반에 걸쳐 데이터와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전문성을 기존
조직 구조로부터 분리 

다기능 책임성을 강화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역량

창출을 촉진



변화에 강한
조직 만들기
‘변화 관리’에서 ‘변화 체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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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강한 조직 만들기

지금처럼 급격한 변화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변화관리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 기반 피드백, 학습, 실험을 바탕으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 변화 적응을 조직의 기본
역량으로 갖추기 위해 기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적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85%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7% 
만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1 Deloitte Insights, “Staying relevant in a world that won’t sit still”,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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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 강화가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Deloitte Insights, “Staying relevant in a world that won’t sit still”, 2026

2 Deloitte Insights, “Staying relevant in a world that won’t sit still”, 2026  

3 Deloitte Insights, “Staying relevant in a world that won’t sit still”, 2026  

4 Deloitte Insights, “Staying relevant in a world that won’t sit still”, 2026  

전체 응답자의 27%만이 자사
조직이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학습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습니다.1

근로자들은 전통적인 변화 관리
방식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 웰빙 68% 감소

• 업무량 60% 증가

• 몰입도 50% 하락3

반면 적응력 강화에 주력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한
조직은 더욱 우수한 재무 성과를

얻을 확률이 2.4배 높으며, 
근로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

조사 대상 근로자의 3분의
1은 지난해 15건 이상의 주요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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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들은 적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재의 몰입도 저하, 역량 불일치, 성장
정체, 나아가 조직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낡은 프레임워크와 일회성
재교육(reskilling)에 의존한다면 조직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적응을 돕는 경험 제공

핵심 과제: 

개인과 팀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적 업무
운영에 내재된 역량이자 조직의
근육(muscle)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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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제언: 

상황 맞춤형 근로자 회복탄력성 강화

서라운드
사운드(surround-

sound) 방식의지원
체계구축

개인 단위(unit of one) 
중심의 변화와 학습으로

전환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 구축

근로자가 스스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한 글로벌 음료 기업은 직원의 업무 흐름 속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AI 기반 디지털 지원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업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관련 인사이트와 제안을

제공하며,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동료를

연결해 준다.

한 글로벌 제약 기업은 앱 내 가이드, 도입 지원 에이전트, 행동

유도(nudge)와 함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AI 기반

인사이트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공식 교육 없이도 직원의 95%가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레버(Unilever)는 직원들이 제품 배합과

마케팅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도록 AI 랩(AI 

Labs)을 운영하고 있다. AI는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가 스스로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울림이 있는 결정들
기업의 선택이 사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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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이 있는 결정들

현재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례 없는 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조직, 일 사이의 관계 역시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리더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선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그 파급력은 재무적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와 가족, 시민의 신뢰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접점에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72%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큰 성과를
달성1

하지만

12% 
만이

리더들은 자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미래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형성된 것인가?

1 Deloitte Insights, “Decisions that echo”,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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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이 있는 결정들

자사 고위 리더가 구성원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응답(1년 새 두 자릿수 감소)2

지식 근로자 중

16%
만이

B정부와 기업이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고 인식3

전체 응답자 중

61%

1 HP, “2025 Work Relationship Index,” 2025

2 Edelman, “2025 Edelman Trust Barometer,”, accesse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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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직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와 조직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관리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행동을
미룰 수 없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결정적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외면할
경우, 조직은 평판

훼손뿐 아니라
법적·재무적·전략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 전체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와
이사회는 티핑
포인트를 더욱
시급한 현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거버넌스를 넘어
조직의 보다 광범위한
영향까지 책임 있게
다루는 리더십은 조직
자체는 물론 주변
생태계까지
변화시키는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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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이사회는 자신들이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이 더 넓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 & 웰빙 노동시장 건전성 사실 & 신뢰 경제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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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조, 기대 수준, 운영 방식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우위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기술을 도입하느냐 보다, 의사결정 시
판단력과 가치, 용기를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단기적 실행
 
• 명확한 책임과 약속 수립

개인과조직사이에서가치와기회를어떻게분배할
것인가?

1

무엇이여전히인간만의고유한영역으로남아있으며, 
우리는이러한특성을어떻게보존하고더욱강화할
것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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